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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뉴스 인쇄하기

건교부 "주택물량 늘려도 내집마련 해결 한계"
[서울경제 2006-10-24 17:51]

유필우의원 국감자료, 秋장관 '신도시 건설' 발언과 상충… 논란일듯 

건설교통부가 분당급 신도시의 추가 건설계획을 밝혔음에도 주택공급 확대만으로는 서민

의 내 집 마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유 의원

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“주택공급이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제고되더라도

반드시 자가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”고 밝혔다. 

건교부는 이어 “주택이 공급돼도 자력으로 주택구입을 할 수 있는 층이 한정돼 있어 외국

에서도 자가점유주택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60%대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

적”이라며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. 

건교부는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미국의 자가점유주택비율이 지난 90년 64.1%에서 지난

해 69.0%로 소폭 오른 데 그쳤음을 예시했다. 또 일본의 자가점유주택비율이 93년 59.8%

에서 2003년 61.2%로 미미하게 움직였던 점도 비슷한 사례로 꼽혔다. 

답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90년 49.9%이던 자가점유주택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

55.6%에 그쳐 60% 안팎 수준의 한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. 건교부는 다만

▦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▦다주택 보유억제 세제정책 ▦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등

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해 주택물량 확대보다는 주택공급시스템 개선에

정책의 주안점이 맞춰져야 함을 시사했다. 

유 의원 측은 “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105.9%를 기록했음에도 자가주택보유비율이

절반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은 단순히 신도시를 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

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”며 정책방향의 재점검

필요성을 강조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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